
299장 – 하나님 사랑은

(1)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3)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4)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 멘

524장 –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2)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3)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후
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11월 7일(목) 기도 담당 : 이창진 집사

2019년 11월 6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299장 ........................... 다  같  이

기        도 ................................................................... 안상은 집사

성 경 봉 독 ............... 호세아 6장 1~3절 ............... 인  도  자

찬        양 ................................................................... 새 벽 찬 양 대

설        교 . . . . . . . . .  『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 . . . . . . . . 엄재광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524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호세아 6장 1~3절 >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참고구절 <예레미야 29: 11~13>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11월 6일(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전에
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하시며,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
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우상의 품에 안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
시며, 그들을 가슴 깊이 품으시며, 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
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사랑의 주님
을 알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힘써 전파하는 우리 모
두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거룩한 구원의 등대’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나날이 악해지고, 어둠이 짙어질지라도 오직 주님의 밝은 빛
을 이 땅 위에 비추는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만
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민족으로 회복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치·경
제·문화·외교·국방의 어려움을 주님 잘 아시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주의 거룩
한 오른손을 들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에게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옵시며, 
협력하시는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문안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채 열
흘도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담대함’과 
‘평안함’과 ‘주님의 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